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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도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WIN/21.0을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분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
사효능감은 3.59±0.38점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은 연령(F=3.493, p=.016), 경력(F=5.654, p=.001), 직위(F=6.681, p<.001), 
학급연령(F=2.759, p=.043), 자녀양육경험(t=5.269, p=.02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은 자아존
중감과 순상관관계(r=.236, p<.001),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25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11.7%로 설명하였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반복연구를 통하여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고,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들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egree of child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of those surveyed. A total of 280 childcare teacher in 
G do were surveyed. All of this data is analyzed by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18.0. Teacher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work experience, position, class age, and child parenting experience. Regression 
analysis showed 11.7% of variance in child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can by experience of dating with 
self-esteem and job stress. The fallow-up survey 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child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is needed and teacher efficacy increasing mediation way are required. 

Key Words : Childcare Teacher, Job Stress, Self-esteem, Teacher 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고 상당한 부

분을 유아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기

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내용 측면
에서 인적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1].
최근의 영유아들은 유아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과거

에 비해 늘어나고 대부분이 보육교사와 함께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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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영유아 발달에 있어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

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2]. 보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인적요소는 보육교사로 무엇보다 

성공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3].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는 신체
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인

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총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 교사이기 이전에 유아에게 신뢰감

을 주는 부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
육교사는 어떤 물리적, 사회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보육교사는 초임교사 시기를 거쳐 경력을 
쌓아가면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데,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활동이 지원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업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직률이나 퇴직률은 높

아지고 보육의 질은 낮아진다[5].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 

중 하나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아동
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과 같은 내외적
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

위에 대한 믿음이 곧 교사의 효능감이라 볼 수 있다[6]. 
또한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

교육이 정형화되지 않은[7]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효능감
은 다양해진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보육을 담당하고 급

변하는 사회 요구 속에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

요한 요인으로, 교사교육이 짧거나 학급의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교육과정

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저하된다

[8].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은 교사교육정도나 교직경

력, 교사의 개인차, 직무만족 등과 같은 교사 내적요인과 
학교의 조직구조, 의사결정 참여,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
계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8].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시하여 유아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되고[9], 교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교직업무와 관련
된 태도나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0]. 교사효능감은 교사-유아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낮은 교사보다 아동

과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11], 
놀이 시에도 유아와의 상호작용 빈도 또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2]. 따라서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생활하
고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

향력을 크게 미치는[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내적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훌

륭한 교사의 자질 중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심리적 특

성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으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보육
교사의 자신의 능력과 신념에 대한 지각을 높여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높이

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
감은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역할로[15]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자아존중감

이 높은 교사는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교
사효능감을 높여 교사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16].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교
사들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살핌 위주

의 역할을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지도를 하기 때

문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17], 직무수행에 있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직무스트레스는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안, 분노, 긴장 등의 부정적인 기분
이나 불쾌한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18], 교사
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교사의 소진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교사-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이직 

및 보육의 질을 저해시킨다는 연구결과[11,19,20,21]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영아보육
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편견[22] 등으로 인해 전문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23] 노동량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선행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

감[4],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14], 보육교
사 직무스트레스[24],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8,16,25] 
등의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5

3984

스와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관계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을 향상시

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
레스와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의 관계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
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
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
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G도에 
소재한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담당자에게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받은 민간보육시설 36과 가
정보육시설 12곳에서 이루어졌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과 설문지를 하던 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동의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본 수 크기 
결정은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a) 

.05, 중간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인 103명이 산출되었다. 탈락
자를 고려하여 총 320부를 배부하여 300부를 회수하였
고, 응답이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한 280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6]가 개발하고, Jeon[27]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부
정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Jeon[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787 
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D’Arienzo, Moracco와 Krajewski[28]의 
교사 직무스트레스 요인 질문지(Modified Teacher 
Occupational Stress Factor Questionnaire)를 Yoon과 
Choi[29]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스
트레스 도구는 7개 영역으로 원아들과 활동요인 5문항, 
업무관련 요인 7문항, 행정적 지원요인 8문항, 동료와의 
관계요인 5문항,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 4문항, 경제적 
안정 요인 3문항, 개인 관련 요인 2문항으로 총 34문항
이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 까지 5점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34점에서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과 Choi[2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 .97이었고, 요인별 Cronbach’s α는 원아들과 활동 요
인 .89, 업무관련 요인 .91, 행정적 지원 요인 .91, 동료
와의 관계요인 .88,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 .80, 경제적 
안정 요인 .79, 개인 관련 요인 .84,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902이었고, 요인별 Cronbach’s α는 원
아들과 활동 요인 .785, 업무관련 요인 .802, 행정적 지
원 요인 .840, 동료와의 관계요인 .872, 학부모와의 관계 
요인 .716, 경제적 안정 요인 .749, 개인 관련 요인 .70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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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교사 효능감

교사효능감은 Enochs와 Riggs[30]에 의해 개발된 교
사의 과학교수 효능감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일반적인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Shin과 Rhee[11]의 교사효능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
로 부정문 형식으로 서술된 개인효능감 영역에 속한 6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자신이 교사역할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

대가 커지며 그로 인하여 영유아의 성취 및 결과에서 좋

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

한다. Shin과 Rhee[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19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차
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
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
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
상자는 280명의 여자보육교사로, 연령은 30-39세가 156
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2-3년제 대학졸업이 
168명(60.0%)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1년-3년 미만 
85명(30.4%), 1년 미만 80명(28.6%)의 순으로 나타났
고, 기관유형은 가정보육시설이 230명(82.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보육교사가 201명(71.8%)으
로 가장 많았고, 맡은 학급연령은 3세 미만이 167명

(59.6%)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양육경험은 ‘있다’가 239
명(85.4%)으로 가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29
30-39
40-49
50≤

 28
156
 83
 13

10.0
55.8
29.6
 4.6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49
168
 63

17.5
60.0
22.5

Work
experience

(year)

1>
1-3
3-5
5≤

 80
 85
 41
 74

28.6
30.4
14.6
26.4

Institution
type

Family day care
Private day care

230
50

82.1
17.9

Position

Director
Head teacher
Child care teacher
Etc.

 51
 19
201
  9

18.2
 6.8
71.8
 3.2

Class age
(year)

<3
<3-4
<4-5
5≤

167
 45
 51
 17

59.6
16.1
18.2
 6.1

Child 
parenting

experience

Yes
No

239
 41

85.4
1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0)

3.2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효능감의 
정도에서 자아존중감은 3.06±0.32점, 직무스트레스는 
2.26±0.50점, 교사효능감은 3.59±0.3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 M±SD Min Max
Self-esteem 3.06±0.32 1.90 3.90
Job stress 2.26±0.50 1.00 3.79

Teacher efficacy 3.59±0.38 2.68 4.59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Job Stress, and Teacher 
Efficacy                         (N=28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직무
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녀
양육경험(t=6.681,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연령(F=2.710, p=.049)에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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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Job stress Teacher efficacy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Age 20-29

30-39
40-49
50≤

3.13±0.32
3.07±0.29
3.00±0.37
3.13±0.21

1.757
(.156)

2.26±0.51
2.31±0.49
2.13±0.51
2.36±0.36

2.710
(.049)

3.41±0.31
3.58±0.35
3.64±0.45
3.75±0.31

3.493
(.016)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3.02±0.30
3.04±0.35
3.12±0.24

1.507
(.223)

2.22±0.51
2.26±0.50
2.29±0.57

.279
(.757)

3.55±0.41
3.59±0.39
3.63±0.41

.739
(.478)

Work experience
(year)

1>
1-3
3-5
5≤

3.03±0.29
3.04±0.32
3.16±0.27
3.07±0.37

1.249
(.292)

2.18±0.48
2.31±0.52
2.24±0.52
2.29±0.57

1.189
(.314)

3.49±0.33
3.54±0.37
3.67±0.38
3.71±0.42

5.654
(.001).

Institution 
type

Family day care
Private day

care

3.06±0.32

3.04±0.32

.250
(.618)

2.25±0.49

2.30±0.54

.403
(.526)

3.60±0.37

3.53±0.43

1.515
(.219)

Position Director
Head

teacher
Child care

teacher
Etc.

3.04±0.34
3.12±0.34

3.06±0.32

3.04±0.26

.262
(.853)

2.22±0.40
2.12±0.42

2.28±0.52

2.21±0.62

.745
(.526)

3.77±0.40
3.70±0.41

3.54±0.37

3.36±0.26

6.681
(p<.001)
a>c, a>d

Class age
(year)

<3
<3-4
<4-5
5≤

3.06±0.31
3.08±0.34
3.04±0.25
2.98±0.49

.474
(.700)

2.24±0.47
2.18±0.56
2.38±0.51
2.22±0.50

1.418
(.238)

3.63±0.37
3.62±0.45
3.45±0.32
3.57±0.47

2.759
(.043)

Child parenting 
experience

Yes
No

3.04±0.31
3.18±0.36

6.861
(.009)

2.26±0.49
2.26±0.54

.010
(.920)

3.61±0.38
3.46±0.37

5.269
(.022)

Table 3. Difference of Self-esteem, Job Stress, and Teacher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0)

이가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은 연령(F=3.493, p=.016), 경
력(F=5.654, p=.001), 직위(F=6.681, p<.001), 학급연령
(F=2.759, p=.043), 자녀양육경험(t=5.269, p=.022)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직위에서 원장 
및 원감은 교사효능감이 보육교사 보다 높았고, 기타 직
위보다 높았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순상관관계(r=.236, p<.001), 교사효능감
과 직무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25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 Self-esteem r(p) Job stress r(p) Teacher efficacy r(p)
Self-esteem 1
Job stress .040(.502) 1

Teacher efficacy .236(p<.001) -.251(p<.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Job stress, 
and Teacher Efficacy                  (N=280)

3.5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3.138 .227 13.829
(p<.001)

Self-
esteem .297 .068 .247 4.380

(p<.001)
Job 

stress -.202 .044 -.261 -4.634
(p<.001)

 Adj. R2=.117  F=19.544(p<.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N=280)

연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가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가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03
으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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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9.544, p<.001), 수정된 결
정계수(R2)는 0.117로 설명력은 11.7%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자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

중감(t=4.380, p<.001)과 직무스트레스(t=-4.634, p<.001)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06±0.32점으로 나타나, 

Cho[31]의 연구에서 나타난 3.78점보다는 낮아 차이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는 2.26±0.50점으로 나타나, 
2.67점으로 나타난 Kang과 Kim[32]의 결과보다는 낮아 
차이를 나타냈다. 교사효능감의 정도는 3.59±0.38점으로 
나타나, Shin과 Rhee[11]의 연구에서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나 연
구대상자의 지역적 특징, 사립, 민간보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
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자녀

양육경험(t=6.681, p=.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Cho[31]의 연구에서 보육경력, 결혼여부, 교사연령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
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며, 자신의 의도
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관한 신념[14]으로 
볼 때 일반적 특성을 따른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반복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Yoon과 Choi[29]의 연구에서 연
령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
서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40대가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50대 이상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가 30대보다는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Yang[33]의 연구결과와 연령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
가 낮다는 연구결과[20]와 유사하지만 30대보다는 20대
가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Cho와 Koo[4]의 연

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50대가 직무스
트레스가 가장 높으나 대상 수가 가장 적어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연

구를 통해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연령, 경력, 직위, 

학급연령, 자녀양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근무
경력, 담당유아의 연령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
[34]와 유사하였고, 교사연령, 보육경력, 결혼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Kang[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
였다. 연령과 경력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교사로서의 경
력과 현직 교육을 통해 교사는 대리경험, 실제 경험, 언
어적 설득(예: 강의)을 경험하는 기간이 많아짐으로 교
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25]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학급연령에서는 나이가 어린 영아반은 일상적 양육활동

과 기본적인 탐색활동이 주를 이루어 보육에 대한 비중

이 높은 반면 유아유치반은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비

중이 높아 교사가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활동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으로[34] 설명될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교육정도나 교직경력, 교사의 개인

차 등과 같은 교사 내적 요인과 학교의 조직구조, 의사결
정 참여, 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 등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35]으로 볼 때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고려한 교사효능감 향상

은 교사가 담당유아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

하고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사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순상관상관계를 나타냈

고, 교사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이 정적예측관계를 나
타낸 연구결과[14]와 유사하고, 교사효능감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소로 부적상관을 나

타낸 결과[6][36]와 유사하다. 교사가 지각하는 스트레
스가 직접적으로 교사의 신체적 긴장과 탈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교사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부

정적인 영향에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37]
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직

무스트레스로 확인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교수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 결과[14] 교수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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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2]와 유사하다. 
이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

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교사행동의 질의 저하

를 막을 수 있다는 Shin과 Rhee[11]의 연구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학부모와의 관계

에서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11]. 그러나 자아
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11.7%로 낮게 나타나 Oh[38]의 연구에서 영
향변수로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하여 직업환경적 

조건 스트레스 31%, 행정지원 스트레스 30%, 대인관계 
스트레스 32%의 설명력을 나타난 결과와 Song과 
Seo[39]의 연구에서 예비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의 영향요인은 보육교사 전공, 실습경험 유무, 교사 전문
성 인식이 52%의 설명력을 나타낸 결과와는 차이를 보
였다. 이는 도구, 대상자 및 영향변수로 인한 차이인 것
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요인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이나 영향변수의 하부요인에 따른 설명력의 확인도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에 대한 고려가 함께 교사효능감을 높임으로 영유아 보

육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업모의 계속적

인 증가로 인해 보육기관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증가함

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

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 자
아존중감의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실무의 기회를 높

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
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

써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추어져 교사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보육교사를 임으로 표집하였

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확대
된 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본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은 3.06±0.32점, 

직무스트레스는 2.26±0.50점, 교사효능감은 3.59±0.38
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녀양육경험, 직무스트
레스는 연령, 교사효능감은 연령, 경력, 직위, 학급연령, 
자녀양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
의 교사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순상관관계, 교사효능감
과 직무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직무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

를 통하여 교사효능감의 정도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
들을 고려하여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중

재들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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